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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3D 영화의 

역사를 새로 쓰는 

EBS 다큐멘터리의 도전

<점박이 : 한반도의 공룡 3D>

coverstor y

아침에는 못 견디게 춥다가도, 오후쯤이면

반짝하고 얼굴을 내민 햇살에 입가에 동그란 

미소를 짓게 되는 요즘입니다. 

모든 계절의 변화가 놀랍지만, 겨울과 봄 사

이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

언 땅에서 비집고 올라와 싹을 틔우는 식물

과 겨우내 움츠린 몸을 젖혀 기지개 펴는 온

갖 생물들. 만물의 기운이 꿈틀댈 준비를 하

고 있습니다. 얼마 안 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

들은 살아 숨 쉬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, 우리

앞에 생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. 

올 겨울을 훈훈하게 끝맺음하는 자리에 <점

박이:한반도의 공룡 3D>가 있습니다. 화려

한 모습으로 스크린에 돌아온 점박이. 역시

나 EBS와 함께해온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

리지 않습니다. 가족애 넘치는 공룡들의 따

뜻한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, 어느샌가 잔

잔한 감동이 스며듭니다. 

공룡들의 뒤에는 오랜 시간을 묵묵히 작업해

온 스태프들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. 

그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. 힘든 날

을 꿋꿋이 견뎌내며 근사한 성취를 이룩한 

그들은 작년 이맘때 겨울을 결코 헛되이 보

내지 않았을 것입니다.     

누군가에게 감동을 선사할 줄 아는 삶. 참으

로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. 좀 더 단단한 나

를 위해 인내해야 하는 지금입니다. 더 잘해

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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